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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센타의 일을 맡겼으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기 일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혼자 살아도 어

려운 것입니다. 아무도 의식 없이 자기 혼자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사는 것도 부지런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

다. 

밝은 미소는 그냥 웃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엔진을 걸어야 차가 가듯이 엔진을 걸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맨쇼 해서 웃기는 사람은 그렇게 웃기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

지 않습니까? 인간이 보물을 준다고 하면 금도 주고 좋은 어떤 빛나는 보석을 주지만 하나님이 보물을 준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을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을 줘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보물하

면 집도 주고 물건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세계하고 전혀 다릅

니다. 지도자 생각과 따르는 사람 생각이 다르듯이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듯이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밝은 미소가 생명력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 이제 근본적으로 웃을 수 있습니

다. 지금은 방송국에서 막 쇼를 해서 웃깁니다. 그래서 웃는 웃음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

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 몇 가지만 알면 그 쪽 면을 연구해서, 그 센터의 한 도(道)를 깨달으면 천 도(道)를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어디 있으나 시계처럼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시계를 화장실에 갖다 놓는다고 안 갑니까? 누

가 욕을 한다고 안 갑니까? 그렇게 해놓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수만 번을 기도하니 시계처럼 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천 번 기도하면 한 번 대답하신다고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나는 만 번에 한 

번 대답하신다고 해도 얼른 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의 근본을 알고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밝은 

미소 지도자 하나가 말로  외치면 하나의 책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해나가면서 그런 교육을 시켜

서 하면 그게 설교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 보고 나이 먹고 나서 잘 웃는 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웃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상 

쓰면 나쁘다고 웃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달이 되어서 하는 웃음입니다. 근본적인 것, 하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일체되어서 오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육적인 물건을 주면 

육신이 기쁩니다. 만지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적인 기쁨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쪼개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도 벌써 책이 한 권 이 나

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사는 어린아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이나 그 세계를 계속 봤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이런 책도 이미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20년이 걸렸

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나왔다고 2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썼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니까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꾸 이런 책을 보여주고 읽

게 해야 됩니다. 이 책 보여주면서 부모 전도 하십시오. 

자기 센타는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니 자꾸 연구해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 센타 자기가 죽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안 키우면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제자 양성도 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도자가 사는 것입니다. 나도 다 맡겨

서 목회하니까 확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범을 보이면서 제자를 키우도록 하십시오. 

요즘은 모두 경제가 힘들어서 잘 들 해야 합니다.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을 잘 해서 잘 재어보고 무게 

달아보고 확인해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 쪽으로는 잘 못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내가 파악해봤는

데 중국은 고기를 길러 놨다가 나중에 투망으로 딱 잡아먹는 식입니다. 처음에 정부가 땅도 주고 다 대주다가 

나중에 가서 다 뺏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니까 ‘야~ 나라가 크니까 이렇게 하는 구나 역시 대국이라 다르



다. ’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대국도 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과 일을 하려면 정말 신경써서 

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센타만 뛰고 맨날 연구하고 사니까 여기나 저기나 밖이나 

안이나 넓은 데나 좁은 데나 상관없습니다. 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나는 집중해서 맨날 연구하고 가니까 걱정이 조금 덜 됩니다. 

목회의 근본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마디로 하면 ‘뜻’ 한 글자입니다.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뜻’ 

한 자 같이 목회에도 몇 가지 없습니다. 한 서너 가지 밖에 없습니다. 잘 해주면 됩니다. 연구 해야되고 하나

씩 신경 써야 되고 전체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서 죽 나가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전도해서 완벽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것 있으면 자꾸 읽어보면 됩니다. 환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무지개 같은 것도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무지개가 아닙니다. 실제 만지면 만져집니다.  


